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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18번  주님을 부르던 날  

예물준비성가 220번  생활한 제물  

영성체성가  
175번  
177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  

파견성가 6번   찬미 노래 부르며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신 태 경  이 태 희  손 신 애  박 지 희  Ryan Kim • Mina Kim • Ethan Lee 

8시 미사 오 규 화   정 봉 재  박 만 선  윤 건  Ted Park • Edwin Shin • Jacob Park 

9시 30분 미사  Ryan Kim Stella Park Nicolaus Lee Annie Mun • Annabelle Na • Stella Park 

11시 미사  김 영 진  박 성 원  하 명 주  한 해 남  Jayson Choi • Jaycee Choi • Gabriel Nguyen 

12시 30분 미사  Michelle Park 장 택 규 Jacob Lee 안 영 남  Terri Kim • Chloe Lee • Alice Choe  

5시 미사  이 미 첼  문 소 영  김 남 효  박 지 은  전가별 • 나지나 • 천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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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봉 벨라도 신부  

연중 제19주일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오늘 복음은 연중 제17주일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을 시작으로 유다인들과 예수님의 하늘에서 내려온 

빵에 관한 토론이 지난 18주일 복음이였습니다. 

 

오늘 복음은 유다인들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다.”라는 가르침에 대해 의문을 던지며 예수님이 누

구인가에 관해서도 토론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에 불쾌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주님

의 가르침을 신뢰하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

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시

면서 당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고, 영원한 생

명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고, 이 빵은 바로 주님의 

살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인 주님의 몸에 대한 오

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

시며 제정하신 성체성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특히 

최후의 만찬 때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시고 쪼개어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

아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 내 몸이

다.” (매일 미사 21쪽), 그리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

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

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매

일 미사 22쪽) 라고 하시며 제자들에게 지시하셨습니

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영원한 생명의 빵인 예수님의 

몸과 피의 전례인 이 거룩한 성체성사는 교회의 모든 

생활에 중심이며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성체성사는 

바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 입니다 

(가톨릭 교리서 #1323). 그리고 우리는 영성체 때 예

수 그리스도의 몸을 모시게 됩니다. 성체를 영하면서 

천상의 영원한 삶을 미리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체성사를 “감사의 성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감사의 성사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드실 때 빵과 포도주를 들고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목요일 

최후의 만찬 후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죽임을 당하신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을까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 세상이 구

원을 받을 수 있는 하느님의 은총에 우리를 대신해 감

사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의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봉헌

되시는 구세주께서 우리를 대신해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던 주님! 

 

  우리는 이 거룩한 성체성사에 참여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인 빵, 즉 

성체를 모셔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신 말

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코

로나로 어수선한 이 시기에 세상을 떠난 우리 부모님

들, 가족들, 형제자매, 지인들과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우리 교우 형제자매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체성사

에 정성 어린 마음을 모아 참여합니다. 주님, 주님을 

믿고 살다 세상을 떠난 우리 부모, 형제, 가족 등 모든 

영혼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오늘은 연중 제19주일 8월 8일입니다. 이젠 여름의 

열기도 한풀 꺾여 당분간 90도를 넘는 폭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무더위가 가신다는 사실이 한 편으로는 

여름이 끝나간다는 말로 아쉽기도 합니다.  

 

  여름은 언제나 두 얼굴로 다가옵니다. 모든 것이 무

르익는 생명의 활기찬 얼굴과 폭염과 폭풍의 성난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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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을 연상케 합니다. 남은 여름 동안 생명이 활기찬 얼

굴만 보길 바랍니다.  

 

  우리 본당은 지난 7월 내내 갖가지 행사로 바쁘다가 

8월 중순까지는 소강상태입니다. 중순이 지나면 또 가

을을 준비하며 갖가지 행사로 정신없이 바빠질 것입

니다. 바쁘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표징입니다.  

 

  우리 본당의 주일에 방문해 보신 모든 주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활기찬 본당은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 학교 아이들이 뛰어놀

고 파킹장에는 차들이 가득 차 있고 어른들도 성당 곳

곳에서 기도 모임을 갖고, 지하 친교실에서는 많은 이

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거나 어머니회나 로

사리오회에서 준비한 음식을 먹는 이들로 붐비는 모

습이 참 아름답고 부럽다고 말씀하십니다.  

 

  활기찬 본당이 바로 우리 본당의 본연의 모습입니

다. 지난 한 해 코비드 팬데믹으로 소침해졌었는데 요

즘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어 참 좋습니다.  

 

  바이러스로부터의 안전을 지키며 소침해진 우리의 

일상을 다시 활기차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

리 본당 식구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각자 알아서 마

스크를 쓰고, 손 소독을 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며, 매 

미사 후에 힘들지만 모든 자리를 열심히 방역하는 모

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이제 9월이 오면 한국학교와 주일 학교가 개교할 것

입니다. 큰 문제가 없는 한 현재로서는 대면 수업을 하

려 하기 때문에 주일은 더 바빠지리라 생각합니다. 이

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일 학교 선생님들이 부족합니다. 주위에 선생

님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도 지난 주일 복음의 연속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

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

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

다.” (요한 6: 51) 

 

  우리는 매주 주일 함께 모여 “살아 있는 빵, 즉 생명

을 주는 예수님의 살”을 나누어 먹으며 예수님의 말

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빵은 바로 

우리가 한 식구로서 더불어 함께 살아감으로써 고난

과 삶의 난관을 이겨내고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오늘 우리가 성당에 함께 

모여 찬미 찬송으로 하느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삶의 고난을 극복하는 첫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하느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명할 때, 우리는 하느님

의 자비를 경험합니다. 믿음은 하느님의 말씀을 행동

으로 옮기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하여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계속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버텨내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믿고 

행동하는 사람은 그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문을 찾

게 될 것입니다. 그 문이 아무리 좁아도 하느님과 함

께라면 불가능이 없다고 가브리엘 대천사는 말씀하

십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 생활의 모

든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

니다. 이는 예수님의 살, 즉 살아있는 빵을 나누어 먹

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고, 예수

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새 생명을 경험하고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

도는 당신의 살을 우리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하느님

의 사랑을 나누어 주십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

께라면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평화를 찾으며, 슬픔 속에서도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

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들입니다. 

 

  언제나 우리 입가에 머무는 미소에 이웃도 함께 빙

그레 미소 지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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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청하는 기도                                                                    2021년  8월  8일 

연중 제19주일  

둘째 주일 (8월) 
Prayer to overcome Covid-19 

 

 God our Father, 

 We come to you in our need 

 To ask your protection against the Covid-19 

 That has claimed lives 

 And has affected many. 

 

 We pray for your grace 

 Of this virus and its disease 

 And of stemming the tide of its transmission. 

 Guide the hands and minds of medical experts 

 That they may minister to the sick 

 With competence and compassion, 

 And of those governments and private agencies 

 That must find the cure and solution to this pandemic. 

 

 We pray for those afflicted, 

 May they be restored to health soon. 

 

 Grant us the grace 

 To work for the good of all 

 And to help those in need. 

 

 Grant this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your Son, 

 One God, forever and ever. Amen. 

 

 Mary Help of all Christians, 

 pray for us. 

 St. Raphael, 

 pray for us. 

 St. Paul Chong Ha-Sang, 

 pray for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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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한국어 화상 혼인교리  

알 림 

주일학교 선생님 모집  

주임신부님배 골프대회  

본당 건립 50주년 기념 기금 마련 주임신부님배 

골프대회가 8월 25일(수) Douglaston G.C.에서 

1 p.m. 샷건방식으로 있습니다.  

12 p.m. 까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날짜 : 8월 25일(수)  

회비 : $120 (점심과 저녁 제공) 

주관 : 본당 사목회 

진행 : 본당 골프 동호회  

상품도 푸짐하게 준비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

립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하여 백신접종하신 분 

참석 바랍니다.  

코비드19 검사  

학국학교 2021-2022학년도 1학기 등록  

2022년 부활 예비자반 교리 개강   

교리 등록 : 8월 8일(오늘) - 8월 29일(일)  

첫교리 : 9월 5일(일) 

시간 : 11 a.m. 미사 후  

장소 : 토마스 교육관 

문의 : 사무실 (718) 321-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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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조배 안내  

성체조배 시간동안 봉사자가 없습니다.  

조배자는 아래의 규칙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 시간은 주중에는 9 a.m.—4 p.m.까지,  

토요일은 하루 종일 입니다.     

 성당에 들어 오실 때 손세정제로 손 소독후 

입장하며, 설치되어 있는 발열체크 기계에 꼭 

열을 체크하신 후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100℉ 이상인 분을 스스로 입장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후 비치된 출입 확인서에 성함, 전화번

호, 측정된 온도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되도록이면 감실쪽의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

랍니다.   

알 림 

수경요법 

조당 해소 상담  

혼인 조당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분은  

진명 부제님께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진명 바오로 부제님  

연락처 : (917) 750-4805 

생활상담소 전화상담 안내   

알 림 

피정  

단체 및 회의  

안나회 물품 판매 

안상인 요셉 신부님의 수경요법

로사리오회 월례회  

안나회 월례회  

주일학교 어머니회 연합회 피정  

오이, 고추 판매   



사무실 업무시간  

연장된 성당 사무실 업무시간을 참고하시고,  

업무는 사무실 건물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월—금 : 9 a.m. - 6 p.m.  

토요일 : 9 a.m. - 9 p.m.  

일요일 : 8 a.m. - 6 p.m.

우리의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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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시간  |  Mass                         

        공동체 소식                     미사봉헌                               2021년 8월 8일 

 

  

온라인 헌금  

  

  

  

  

알 림 

평화신문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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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봉헌                                                                                               2021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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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데이비드 





Marriage Pre Cana (Zoom)  

Take, Eat, Digest, Live! 

<Nineteenth Sunday in Ordinary Time > 

       Weekly Homily                                                                                                                                                             August 8, 2021 

By Fr. Joseph Veneroso, M.M.  

  Imagine being really, really hungry so you go to the kitchen and sit in front of the refrigerator, star-
ing at it for forty-five minutes, and then you just get up and go. Even if you spent that whole time 
thinking about food, you would not be satisfied. Or suppose your mother comes along while you are 
sitting there, opens the refrigerator door, and takes out some food to show you, then puts it away 
again. Not very filling either. No, the only way to satisfy your hunger is to take and eat some food. 
 
  Jesus gave us his body and blood in the Eucharist, not to be locked away in the tabernacle where we 
can think about him and even pray to him, much less to be put in a monstrance where we can adore 
him in the Blessed Sacrament. Don't get me wrong. Thinking about Jesus, praying to him, and even 
adoring him are wonderful spiritual practices. But nothing compares to our actually taking commun-
ion and eating the consecrated host so Jesus can truly nourish, strengthen and sanctify us. Just as you 
wouldn't sit down to a formal dinner without first washing your hands, and just as you would never 
serve a meal on dirty dishes, so too we must come to this divine banquet of the Eucharist with a clean 
conscience and pure heart. We must present ourselves as living, loving tabernacles in which to cherish 
the sacred bread that is the Body of Christ so that, in turn, we might also become the Body of Christ.  

2nd Sunday in August                                                                                        

Announcements 

In order to keep our church members healthy, we 

would like your help. We are asking for members of 

the congregation to help with the disinfection of the 

church after the mass you attended is over. Supplies 

will be provided. 

PRAYER TO OVERCOME COVID19 is on pag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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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lementary and JHS/HS Sunday School programs 

are looking for enthusiastic and passionate young 

adults to serve in the Sunday school ministry at St. 

Paul’s.  

Volunteers must be 18 and older and must be con-

firmed and work well with youth. Must be able to 

commit on a weekly basis for the duration of the pro-

gram.  

If interested in the Elementary School program, please 

reach out to Michelle Park 

at st.paulchonghasangsundayschool@gmail.com. 

If interested in the JHS/HS program, please reach out 

to John Han at youthstpaulsundayschool@gmail.com. 

2021 (Fall Semester) Korean School Registration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19th Sunday In Ordinary Time                                                                                                     August 8, 2021 (Year B)  No. 2539 

Responsorial  

Psalm 
Taste and see the goodness of the Lord  

  

 

 That we may work together to bring Christ, our daily Bread, to all people of the world,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all who have left the community of Christ’s faithful: that they may one day return to his supper 

table, let us pray to the Lord. ◎ 

 As Elijah was strengthened by food from heaven and walked to the mountain of God: may we find 

strength in the Eucharist for our pilgrimage to heaven,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the Eucharist, sacrament of love, rid our hearts of all bitterness, harsh words, slander and malice 

of every kind, especially now that there are new world challenges to face,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as Christ gave himself as an offering to God, a gift of pleasing fragrance, we too give ourselves 

wholeheartedly to God and our fellow men and women, let us pray to the Lord.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Book of Kings           
   1 Kings 19:4-8 (116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Ephesians  
   Ephesians 4:30-5:2 

Communion Antiphon 

   O Jerusalem, glorify the Lord,  
   who gives you your fill of finest wheat.  

Psalm 34:2-3,4-5,6-7,8-9 


